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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 한지 사흘만인 어제(28일) 오전,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
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제 오전 6시 40분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지난 15일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
다.

이번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포착된 특성을 고려해 추가 정보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 인터뷰 :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
에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

일각에서는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전 단계
의 신형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욱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사거리가 그게 전부라고 하면 단거리 전술탄도탄이나 초대형 방사포 계열인데…. (미사일) 속도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지금 상태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인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
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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